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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황교안 총리, 어려운 국정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당부

- “AI 방역에 총력 집중, 확산 원인 및 대응체계 등 점검”
- “평창 테스트이벤트 개최,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적 붐업 조성 노력”

- “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, 쟁점 신속 재검토 등 현장 혼란 방지 노력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28(월)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, 제11차 ‘총리

-부총리 협의회’를 개최하고,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자 : 경제 부총리, 외교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장관, 권익위원장

□ 황교안 총리는 “국회의 탄핵 논의,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

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매우 어렵다”고 지적하면서, “각 분야별 

소관 정책 및 현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ㅇ 또한, “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 및 법률안도 차질없이 

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명 등에 더욱 힘써 줄 것”을 관계부처

장관에게 지시하였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, 고병원성 AI(H5N6)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

대응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, 지자체․

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총력을 

다하기로 하였다.

* 11.28일 현재, 고병원성 AI(H5N6) 확진 29건, 검사중 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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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황 총리는 “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

급속한 확산 원인과 現 대응체계에 보완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것”을 

지시하였다.

□ 또한, 지난 11.25～26일 평창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을 시작으로

‘17.4월까지 테스트이벤트를 지속 진행하면서 올림픽 준비상황을 

정밀 점검하는 한편,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

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.

* ISU 쇼트트랙 월드컵(12.16～18), 국제스키연맹 스키대회(‘17.1.16～17) 등

ㅇ 한편, 황 총리는 “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인해 올림픽 추진 동력에

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

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(‘16.9.28) 후 2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다양한 

쟁점들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관계부처 TF를 통해 

논란이 된 쟁점들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

나가기로 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황 총리는 “철도 파업 장기화(11.28(월), 63일째)로 인해 여객 

수송에 차질이 우려*된다”고 지적하면서, “원칙은 지켜나가되 조속히

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* 10주차(11.29~12.5) 비상수송계획, KTX 수송률 100%→ 95.5%

ㅇ 또한, “지난 11.26일 개최된 집회도 평화롭게 종료되었다”고 평가

하고, “향후에도 준법 평화 집회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

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